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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민제재해제에고무…네타냐후“이란축단호히대항”

가자지구불안감속 평화…구호트럭 총 2천400여대 투입뱛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취임직후팔레스타인서안지구내이스라엘인제재를해제하자,이에힘을받은이스라엘이휴전협정이적용되지않는

서안지구를21일공격했다.사진은파괴된주택. /AP=연합뉴스

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하마스간가

자지구전쟁은일단조건부로멈췄지만

반대편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는 오히

려포성이거세지고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안지구 내 이스라엘인 제재를

해제하자, 이에 힘을 받은 이스라엘이

휴전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서안지구

로 눈을 돌려 공격을 강화하는 모습이

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

간) 이스라엘 보안군이 헬리콥터 등을

동원해 서안지구 북부 도시 제닌을 공

격,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사망자와 부

상자가속출하고있다.

이스라엘군은 이를 군·경과 안보

기관의 ‘대테러 작전’이라고 내세웠

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대통령은

“가자,레바논,시리아,예멘,그리고 ‘유

대와 사마리아’(요르단강 서안의 이스

라엘식표현)에손을뻗치는이란의축

에 대항해 체계적이고 단호한 행동을

하고있다”고밝혔다.

요르단강서안은국제법에따라원칙

적으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행정권을지녔지만,이스라엘이국제사

회의반대에도불구하고이곳을실질적

으로통제하며이스라엘인을보내유대

인정착촌까지확장하고있다.

이스라엘은 나아가 서안지구를 합병

하겠다는뜻도숨기지않고있다.

현재 약 70만명의 이스라엘인과 270

만명의팔레스타인인이서안지구및동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

다.

이런가운데20일취임한트럼프미국

대통령이 앞서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

인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이스라엘인정착민들의제재를해

제하는행정명령에서명한것으로알려

지면서 이스라엘의 군사행동도 대담해

지고있다.

제닌지역의팔레스타인주민들은이

스라엘군의 공격을 앞둔 며칠 전부터

곳곳에바리케이드등이설치되는것을

목격했다고전했다.

20일 오후에는 알푼두크 마을에서 이

스라엘 정착민 무리가 팔레스타인 주민

들을 공격하고 불을 지르는 사건이 벌

어졌다.

이스라엘의대표적인극우인사인베

잘렐스모트리히재무장관은트럼프대

통령의 행정명령을 환영한다며 미국과

의 협력을 통해 서안지구의 정착촌을

확대하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하기도 했

다.

다만 가자지구에서는 불안 속에서도

일단평화가지켜지고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에 따르면

지난19일휴전이후사흘간2천400대가

넘는 구호 트럭이 가자지구로 들어갔

다.

휴전 첫날인 19일 630대가 들어간 것

을시작으로20일915대, 21일 897대가 각

각 구호물자를 실어 날랐다고 한다.

기근위험신호가감지되는가자북부

를 중심으로 음식과 물, 의료용품과 상

수도 및 주거지 보수를 위한 물자 등이

전달되고있다.

파손된 도로로 인해 트럭 이동이 지

연되거나일부주민들이구호품탈취를

시도하기도했지만큰문제가발생하지

는않고있다고한다.

팔레스타인영토에대한유엔인도주

의 조정관인 무하나드 하디는 “조직적

인 범죄가 아니라 어린이들이 트럭에

올라타 음식 바구니를 훔치려 하거나

몇몇 사람들이 물병을 훔치려 하는 수

준”이라며“가자주민들이모두에게충

분한구호품이제공되리라는것을깨달

으면며칠내로이런일은사라질것”이

라고말했다. /연합뉴스

이스라엘,가자대신서안서전쟁…트럼프취임직후맹폭

“전세계보건악화우려”븣中븡빌게이츠재단, “지속지원”

세계보건기구(WHO)는 도널드 트

럼프미국대통령의WHO탈퇴결정에

유감을표시하면서재고를요청했다.

21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WH

O는 미국인을 포함한 전 세계인의 건

강과 안보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

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

결정을유감스럽게생각하며재고하기

를바란다고밝혔다.

WHO는 그동안 국제사회와 함께 천

연두를 종식했고 소아마비 박멸에 다

가섰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 결

정이전세계보건상황을악화시킬수

있다고우려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에 대해 이번

결정을 재고하기를 바라며 전 세계

수백만명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협

력관계 유지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

에 미국 정부가 참여하길 기대한다

고강조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향후

팬데믹에 대한 대응을 약화할 수 있다

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 결정에 유

감을표시했다.

집행위는 국제적인 보건 위협에 탄

력적으로 대응하려면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면서트럼프행정부가공식적

인탈퇴에앞서이모든것을고려할것

이라고믿는다고밝혔다.

중국정부는WHO에대한지원을계

속할것이라고발표했다.

중국외교부대변인은WHO의역할

은 약화하지 않고 강화돼야 한다면서

중국은언제나그랬듯이WHO가책임

을 다하는 것을 지원하고 인류를 위한

공동 보건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노

력할것이라고말했다.

WHO 주요 기부단체 중 하나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의게이츠재단도WHO가미국인을포

함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강위협에맞서싸우는데중요한역할

을 한다면서 지속적인 지원을 재확인

한다는입장을내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 파리기후

협약재탈퇴와함께WHO탈퇴도선언

했다.

트럼프대통령은취임식연설에서도

서두부터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용

당하는일이없도록할것”이라고강조

했다.

트럼프대통령은집권 1기말기인 20

20년 7월에도 중국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WHO에서 탈퇴했지

만,후임인조바이든전대통령이취임

당일인 2021년 1월20일 이를 철회한 바

있다.

미국은지난2022-2023회계연도 WH

O 예산 67억달러(약9조5천890억원)중

13억달러(약 1조8천608억원)를 책임진

최대기부국가다. /연합뉴스

WHO, 트럼프에탈퇴결정재고요청
소방대1시간후도착븡진압12시간

침구묶어탈출븡뛰어내려숨지기도

21일(현지시간)튀르키예서북부볼루주(州)카르탈카야에있는그랜드카르탈호텔에서불이나최

소76명이숨졌다.사진은화재진압모습. /AFP=연합뉴스

21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스키 리조

트의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사

망자가76명으로늘어났다.

외신에 따르면 튀르키예 보건 당국

은 이날 서북부 볼루주(州) 카르탈카

야에 있는 그랜드카르탈 호텔에서 난

불로 최소 76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이

는 종전 집계된 사망자 수(최소 66명)

보다10명늘어난숫자다.

부상자는51명으로,이들중1명은중

환자실에 입원한 상태다. 17명은 치료

후 퇴원했다고 당국은 전했다.

화재는이날오전 3시30분께호텔내

식당에서 발생했다. 압둘아지즈 아이

딘주지사는12층짜리호텔건물4층에

서 시작한 불이 위층으로 번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알려지지않았다.

화재 당시 호텔에는 234명이 투숙했

으며희생자가운데2명은탈출하기위

해건물밖으로뛰어내리다가숨졌다.

생존자와목격자들에따르면투숙객

들은 창문을 통해 뛰어내리거나 침구

류를묶어만든임시밧줄로탈출을시

도했다고한다.

화재진압에는12시간이걸린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딘 주지사는 호텔이 시내 중심

부와먼곳에있는데다혹한까지겹치

면서소방대가현장에도착하는데1시

간이상이걸렸다고설명했다.

알리 예를리카야 내무장관은 호텔

뒤편이 비탈져 소방대가 접근하기 어

려웠다고말했다.

일각에서는호텔의방화시설미진이

사고를 키운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

기됐다. /연합뉴스

튀르키예스키장호텔화재븣최소76명사망븡51명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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